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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유혈(BL-20) 및 장문혈(LIV-13)에 대한 자침, 수침 및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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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bstract : The present experiment was performed in order to know the anti-emetic effect of acupuncture,

aquapuncture with metoclopramide and moxibustion on the xylazine induced emesis in dogs. The animals

were devided into a control group (non-acupoint) and two experimental groups (BL-20 and LIV-13),

respectively. Acupuncture, aquapuncture with metoclopramide (1 mg/kg) and moxibustion were applied to

animals for 20 minutes before xylazine injection (2.2 mg/kg, IM). In acupuncture group, the emetic rates

in BL-20 (16.7%) and LIV-13 (16.7%) were lower than that of control group (50%), respectively. In

aquapuncture group, the emetic rates in BL-20 (16.7%) and LIV-13 (0.0%) were lower than that of control

group (50%), respectively. In moxibustion group, the emetic rates in BL-20 (50%) and LIV-13 (16.7%)

were lower than that of control group (83.3%), respectively. Considering above the findings collectively,

it is considered that acupuncture, aquapuncture with metoclopramide and moxibustion at BL-20 and LIV-

13 are effective and especially aquapuncture with metoclopramide at LIV-13 is the most effective treatment

to prevent the emesis induced by xylazine among groups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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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 론

구토는 소동물의 임상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증상의

하나로, 위장관 질병을 비롯하여 신부전, 췌장염 및 간

기능 장애 등에 기인하는 비위장관 질병에 의하여 발현

될 수 있으며, 또한 구토는 흔히 체내의 수분과 전해질

및 산-염기 평형의 불균형을 일으킨다 [13]. 또한 소동

물 임상에 있어서 현재 사용되고 있는 구토의 치료는 주

로 탈수를 방지하기 위한 수액요법 및 제토제의 투여 등

대증요법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[8].

전통의학적 치료방법에는 자침요법, 수침요법, laser

침요법 및 뜸요법 등의 방법이 알려져 있는데, 이들 전

통의학적 치료 방법은 대체의학(alternative medicine) 또

는 보완의학(complementary medicine)이라고도 불리우고

있으며, 그 치료기전에 관하여는 아직까지 불명확한 점

이 많이 있으나, 사람이나 동물의 다양한 질병에 있어서

탁월한 치료효과를 발휘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[14,

15, 25].

최근 구토 억제를 위한 침구요법에 대한 연구를 살펴

보면, 김 등 [5]은 수술 후 자가통증 조절을 하고 있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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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의 내관혈(PC-6) 자극이 오심과 구토 예방에 효과

가 있음을 보고한 바 있으며, 또한 김 등 [1]은 PC-6 및

대능혈(PC-7)의 전침자극이 수술 후 나타나는 오심 및

구토를 효과적으로 억제하였다고 보고하였다. 그리고

Dundee [17]는 항암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의 PC-6에 자

침 시 24시간 동안 구토 억제 효과가 지속되었다고 하

였다. 또한 Meinecke-Machens [21]는 PC-6의 자극이 마

취 또는 진정 시 나타나는 환자의 오심과 구토에 효과

가 있으며, Streitberger 등 [24]도 PC-6의 자극이 수술 후

구토 억제에 효과적이었다고 보고한 바 있다.

한편 수의분야에서는 김 [2]은 xylazine을 투여한 개에

서 위유(BL-21) 및 PC-6에 대한 자침 및 metoclopramide

수침의 구토 억제 효과를 검토하여 BL-21에 대한

metoclopramide 수침의 구토 억제 효과가 가장 우수하였

다고 하였다.

일반적으로 서양의학에서는 비장의 기능이 주로 적혈

구의 파괴 및 면역학적 기능을 발휘 하는 것으로 알려져

있으나, 전통의학 및 전통수의학에서는 비장의 기능이 주

로 소화기계에 관련하며, 불균형시 위장염, 설사 및 구토

등 소화기계의 증상이 발현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[6].

구토 억제를 위한 침구학적 연구에 있어서 사람에서

는 주로 PC-6를 중심으로 한 연구가 수행되었고, 수의

분야에서는 PC-6, BL-21 및 CV-12에 대한 구토 억제 효

과에 대하여 검토되어 왔으나, 지금까지 사람 및 동물의

비유혈(BL-20) 및 장문혈(LIV-13)에 대한 구토 억제 효

과에 대하여는 전혀 검토된 바 없다.

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xylazine을 투여한 개에서 BL-

20 및 LIV-13에 대한 자침, metoclopramide 수침 및 뜸

처치의 구토 억제 효과에 대하여 각각 검토한 결과 흥

미 있는 결과를 얻었기에 보고하는 바이다. 

재료 및 방법

재료 및 방법

(1) 실험 동물

실험 동물은 생후 1~5년령 체중 2~11.6 kg의 임상적

으로 건강하다고 인정된 잡종견 18두를 사용하였다. 

(2) 약제

구토 유발을 위하여 2% xylazine(Rumpun; 바이엘, 한

국)을 사용하였으며, 수침 요법을 위하여 0.5%

metoclopramide(제스롱; 제일바이오, 한국)을 사용하

였다. 

(3) 기기

정확한 경혈 부위를 찾기 위해 경혈 탐지기(이또초단

파, 일본)를 사용하였으며 자침 요법에는 일반호침(행림

서원, 한국)을, 수침 요법에는 1회용 1 ml 주사기를, 뜸

요법에는 쑥뜸(황토서암뜸; 고려수지침학회, 한국)을 사

용하였다.

방법

(1) 실험군의 배치

실험동물은 생후 1~5년령의 체중 2~11.6 kg의 잡종견

총 18두를 사용하였으며 실험동물은 7일간의 휴식을 취

하는 방법으로 3회에 걸쳐 실험하였다. 

자침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실험동물 18두를 임의

혈 자침군(대조군) 6두, BL-20 자침군 6두 및 LIV-13 자

침군 6두로 각각 구분하였으며, 또한 수침의 효과를 알

아보기 위해 실험동물 18두를 임의 혈 수침군(대조군) 6

두, BL-20 수침군 6두 및 LIV-13 수침군 6두로 각각 구

분하였다. 그리고 뜸 처치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실험

동물 18두를 임의 혈 뜸군(대조군) 6두, BL-20 뜸군 6두

및 LIV-13 뜸군 6두로 각각 구분하였다. 

(2) 경혈의 선택

사용한 BL-20(등 및 허리최장근 외측의 열두째 늑골

사이공간)과 LIV-13(열두째 늑골의 원위끝)은 실험견의

혈부위의 털을 제거한 후 경혈탐지기로 좌우 양측에 가

장 예민한 반응을 나타내는 BL-20과 LIV-13(Fig. 1)을

선택하였으며 임의 혈군은 대퇴 근육 부위를 사용하

였다. 

Fig. 1. The acupoint of BL-20 (A) and LIV-13 (B)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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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3) 각 군의 처치

자침요법의 구토 억제 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대조

군 및 BL-20 자침군은 일반호침을 이용하여 10~20 mm

깊이로 각각 자침하였고, LIV-13 자침군은 약 0.5~10 mm

깊이로 자침하였으며, 20분간 자침 한 후 2% xylazine

을 2.2 mg/kg의 비율로 각각 근육주사하였다. 또한

metoclopramide 수침요법의 구토 억제 효과를 알아보

기 위하여 BL-20, LIV-13 및 임의 혈에 각각 0.5%

metoclopramide를 0.2 ml/kg의 비율로 수침한 다음 20분

후에 2% xylazine을 2.2 mg/kg의 비율로 각각 근육주사

하였다. 그리고 뜸 요법의 구토 억제 효과를 알아보기

위하여 BL-20, LIV-13 및 임의 혈의 털을 제거한 다음

바세린을 각각 도포하여 뜸재료를 고정하였고, 2~3개의

뜸재료를 이용하여 20분간 뜸자극을 가한 후 2% xylazine

을 2.2 mg/kg의 비율로 각각 근육주사 하였다. 

(4) 구토의 판정

구토의 판정에 대하여는 전형적인 구토 자세를 취하고

구토물을 볼 수 있는 경우를 구토로 판정하였으며, 전혀

구토를 하지 않은 경우는 구토가 억제된 것으로 판정하

였다. 

(5) 구토발현 시간의 측정

2% xylazine을 근육주사 한 다음 구토 동작 후 구토

물이 배출되기까지의 시간을 측정하였다. 

결 과

BL-20과 LIV-13의 자침, 수침 및 뜸 요법의 중추성 구

토에 대한 대조군 및 실험군의 구토 억제 효과에 대한

결과는 각각 다음과 같았다. 

자침요법의 구토 억제 효과

자침요법의 구토 억제 효과는 Table 1에 나타낸 바와

같다. 즉, 대조군에서 임의 혈에 20분간 자침 후 2%

xylazine을 근육주사한 결과 3두(50%)에서 구토를 나타

내었고 평균 구토발현 시간은 4.7±2.1분이었다. 

한편 실험군에 있어서는 BL-20 자침군은 1두(16.7%)

가 구토를 나타내었으며, 구토발현 시간은 5.0±0.0분으로

대조군에 비해 구토율이 훨씬 낮은 수준이었고, 구토발

현 시간은 대조군과 유사하였다. 또한 LIV-13 자침군은

1두(16.7%)가 구토를 나타내었으며, 대조군보다 구토율

이 낮았고 구토발현 시간은 4.0±0.0분으로 대조군과 유

사하였다. 

Metoclopramide 수침요법의 구토 억제 효과

Metoclopramide 수침요법의 구토 억제 효과는 Table

2에 나타낸 바와 같다. 즉, 대조군에서 임의 혈에

metoclopramide을 수침한 다음 20분 후에 xylazine 근육

주사시 3두(50%)에서 구토를 나타내었으며, 구토 발현

시간은 평균 7.0±1.0분이었다. 

한편 실험군에 있어서는 BL-20 수침군은 1두(16.7%)

가 구토를 나타냈으며 구토 발현 시간은 평균 3.0±0.0분

으로 대조군에 비하여 구토율이 낮았으며, 구토발현 시

간은 약간 빨랐다. 한편 LIV-13 수침군은 실험군 6두 모

두에서 구토를 나타내지 않아 대조군보다 구토 억제 효

Table 1. The anti-emetic effects of acupuncture at BL-20

and LIV-13

Control Experimental 

Non-acupoint BL-20 LIV-13

Number 

of Vomiting

(%)

3/6#

(50.0%)

1/6

(16.7%)

1/6

(16.7%)

Time of Vomiting

(min)

(Range)

4.7±2.1*

(3.0~7.0)

5.0±0.0

(0~5.0)

4.0±0.0

(0~4.0)

#Number of vomiting / examined dogs
*Mean ± SD

Table 2. The anti-emetic effects of aqua-acupuncture with

metoclopramide at BL-20 and LIV-13

Control Experimental

Non-acupoint BL-20 LIV-13

Number 

of Vomiting

(%)

3/6#

(50.0%)

1/6

(16.7%)

0/6

(0%)

Time of Vomiting

(min)

(Range)

7.0±1.0*

(3.0~7.0)

3.0±0.0

(0~3.0)

None vomiting

None vomiting

#Number of vomiting / examined dogs
*Mean ±SD

Table 3. The anti-emetic effects of moxibustion at BL-20

and LIV-13

Control Experimental

Non-acupoint BL-20 LIV-13

Number 

of Vomiting

(%)

5/6#

(83.3%)

3/6

(50.0%)

1/6

(16.7%)

Time of Vomiting

(min)

(Range)

4.2±0.8*

(3.0~7.0)

2.7±0.6

(2.0~3.0)

3.0±0.0

(0~3.0)

#Number of vomiting / examined dogs
*Mean ± SD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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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가 우수하였다. 

뜸요법의 구토 억제 효과

뜸요법의 구토 억제 효과는 Table 3에 나타낸 바와 같

다. 즉, 대조군에서는 5두(83.3%)가 구토를 하였으며, 구

토 발현 시간은 평균 4.2±0.8분이었다. 

한편 실험군에 있어서는 BL-20 뜸군은 3두(50.0%)에

서 구토를 나타내었으며, 구토 발현 시간은 평균 2.7±0.6

분으로 대조군보다 구토 억제 효과가 높았고, 구토발현

시간은 약간 빨랐다. 또한 LIV-13 뜸군은 1두(16.7%)가

구토를 나타내었으며, 구토 발현 시간은 평균 3.0±0.0분

으로 대조군보다 훨씬 우수한 구토 억제 효과를 나타내

었고, 구토발현 시간은 대조군과 유사하였다. 

고 찰

구토는 소화기계의 이상, 복부장기의 이상 및 약물 중

독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 할 수 있으며, 인체 및

수의 임상에서 구토의 치료는 용이한 문제가 아니기 때

문에 치료에 있어서 원인질환을 치료하고, 구토를 억제

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. 따라서 최근에는 제토제를 포

함한 서양의학적인 약물 투여 방법 이외에 구토억제를

위한 대체의학적인 방법이 강구되고 있다 [3, 4, 7, 9, 12].

Xylazine은 수의임상에서 흔히 진정제로 많이 사용되

고 있으나, 부작용으로 고양이에서는 대부분 구토를 유

발하고, 개에서는 종종 구토를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

있다 [16]. 또한 xylazine 투여에 의한 중추성 구토 유발

에 대해서 김 [2]은 xylazine 투여 시 44.4%에서 구토가

유발되었다고 보고한 바 있으며, Hikasa 등 [19]도

xylazine을 2 mg/kg의 비율로 근육주사 하였을 경우 81%

에서 구토가 유발되었다고 보고하였다. 본 연구에서도

대조군의 경우 평균 50%의 구토율을 나타내어 김 등과

유사한 결과를 나타내었다.

구토 억제를 위한 전통의학적 연구를 보면, 김 등 [5]

은 수술 후 환자에서 PC-6 자극이 오심과 구토를 24시

간 억제하였다고 하였으며, Schlager 등 [23]은 마취 도

입기 전에 PC-6에 laser를 15분간 조사한 결과, 수술 후

대조군의 환자는 85%가 구토 증상을 나타낸 반면, laser

를 조사한 실험군의 환자에서는 25%에서만 구토를 나

타내었다고 보고한 바 있다. 또한 Gan 등 [18]도 PC-6

에 대한 전침을 실시한 결과, 구토 억제율이 73%이었다

고 하였다. 

본 연구에서는 BL-20 및 LIV-13에 대한 자침의 결

과, 구토율이 각각 16.7%로서 임의 혈 자침군(대조군)의

구토율 50%보다 낮아 우수한 구토억제 효과를 나타

내었는데, 이는 BL-20 및 LIV-13에 대한 구토 억제

효과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가 없어 직접 비교할 수는

없지만 다른 연구에서와 같이 낮은 구토율을 나타내

었다.

침요법의 구토 억제 효과에 대한 기전으로는 Samuels

[22]는 침자극이 뇌하수체의 beta-endolphins 분비를 증

가시키고, ACTH가 화학수용체발동대(CTZ)와 뇌중추의

연쇄적 억제를 유발하여 구토 억제 효과를 발휘하는 것

으로 보고한 바 있다. 본 연구에서 BL-20 및 LIV-13에

대한 침요법의 구토 억제 기전에 관하여 밝힐 수는 없

었으나 앞으로 이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

할 것으로 판단된다.

한편 수침요법은 약침요법, 혈위주사법 및 중초약 주

사법 등으로 불리우는 침요법으로서, 주사된 약물이 흡

수될 때까지 혈위를 계속 자극하는 효과와 또한 흡수된

약물의 작용으로 치료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법으로 알

려져 있다 [6, 7].

유 등 [11]의 보고에 의하면 간손상 유발견에 있어서

타우린을 근육주사한 군 보다 간유혈(BL-18)에 수침한

군이 간손상의 회복에 유효하였다고 하였다. 한편, 김 등

[2]은 BL-21 및 PC-6에 대한 metoclopramide 수침의 결

과, BL-21 수침군 및 PC-6 수침군의 구토율이 각각 0%

및 16.7%로서 대조군(38.9%)에서 보다 구토 억제 효과

가 우수하였다고 보고한 바 있다. 

본 연구에서는 BL-20 및 LIV-13에 대한 metoclopramide

수침의 구토 억제에 대하여 검토를 하였는데, BL-20 및

LIV-13의 구토 억제 효과에 대하여 검토한 연구가 없어

직접 비교할 수 없지만 BL-21에 대하여 검토한 김 [2]

의 결과와 유사하였다. 그리고 본 연구로 BL-20 및 LIV-

13에 대한 metoclopramide 수침의 구토 억제 효과에 대

하여 처음으로 밝혀지게 되었다.

뜸 요법은 혈위에 대한 열 자극을 이용하여 기혈을

온통시킴으로써 질병을 치료하는 방법으로 인체의 소화

기질환, 생식기 질환 및 심장질환에 탁월한 효과가 있으

며 [6, 10], 소의 소화기질환 및 번식장애 등 일부 질병

에 대한 치료효과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진 바 있다 [10,

20]. 본 연구에서는 BL-20 및 LIV-13에 대한 뜸처치의

구토 억제 효과를 검토한 결과, BL-20 및 LIV-13 뜸

처치군은 각각 대조군보다 구토 억제율이 높았는데,

BL-20 및 LIV-13에 대한 연구 결과가 없어 직접 비

교할 수는 없지만 본 연구로 BL-20 및 LIV-13에 대한

뜸처치의 구토 억제 효과에 대하여 처음으로 밝혀지게

되었다.

한편 경락학상으로 볼 때 BL-20은 비경의 수혈(Su-

point)이며, LIV-13은 모혈(Alarm point)로서 비경 질병의

진단과 치료에 사용되는 혈위이다. 본 연구에서는 BL-

20 및 LIV-13에 대한 자침, metoclopramide 수침 및 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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처치 가운데 LIV-13에 대한 metoclopramide 수침의 구

토 억제 효과가 가장 우수하였는데, 이는 다른 혈위인

BL-21과 같은 수혈이 모혈보다 더 효과적이었다는 보

고와는 다른 양상을 나타낸 것으로 앞으로 수혈과 모혈

간의 상호 관계에 대하여 더욱 다각적인 검토가 이루어

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.

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, 개에서 xylazine 투여에

의한 구토에 대해서는 BL-20 및 LIV-13에 대한 자침,

metoclopramide 수침 및 뜸처치가 구토 억제에 각각 유

효하였으며, 이들 중 LIV-13에 대한 metoclopramide 수

침이 가장 우수한 구토 억제 효과를 나타내었다. 

결 론

개에서 BL-20 및 LIV-13에 대한 자침, metoclopramide

수침 및 뜸 처치의 구토 억제 효과를 규명할 목적으로

본 연구를 수행하였다. 실험동물은 1~5년령 잡종견 총

18두를 사용하였다. 자침의 구토 억제 효과를 알아보기

위하여 대조군(임의 혈 자침군: 6두), BL-20 자침군(6

두) 및 LIV-13 자침군(6두)로 각각 구분하였다. 또한

metoclopramide 수침의 구토 억제 효과를 알아보기 위하

여는 대조군(임의 혈 수침군: 6두), BL-20 수침군(6두)

및 LIV-13 수침군(6두)로 각각 구분하였다. 그리고 뜸처

치의 구토 억제 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는 대조군 (임

의 혈 뜸처치군: 6두), BL-20 뜸처치군(6두) 및 LIV-13

뜸처치군(6두)으로 각각 구분하였다. 구토를 유발하기

위하여는 2% xylazine을 사용하였으며, 수침에는 0.5%

metoclopramide를 사용하였다. 자침, metoclopramide 수

침 및 뜸처치 20분 후에 각각 xylazine을 투여하였다. 대

조군 및 실험군에 있어서 구토율 및 구토 발현 시간을

각각 조사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.

BL-20 자침군 및 LIV-13 자침군의 구토율은 각각 평

균 16.7%로서 대조군(50%)보다 낮았다.

BL-20 수침군 및 LIV-13 수침군의 구토율은 각각 평

균 16.7% 및 0%로서 대조군(50%)보다 낮았으며, LIV-

13 수침군이 BL-20 수침군보다 구토 억제 효과가 더 우

수하였다.

BL-20 뜸처치군 및 LIV-13 뜸처치군의 구토율은 각

각 평균 50.0% 및 16.7%로서 대조군(83.3%)보다 낮았

으며, LIV-13 뜸처치군이 BL-20 뜸처치군보다 구토 억

제 효과가 더 우수하였다

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, 개에서 xylazine 투여

에 의한 구토에 대하여는 BL-20 및 LIV-13에 대한

자침, metoclopramide 수침 및 뜸처치가 구토 억제에 각

각 유효하였으며, 이들 중 LIV-13에 대한 metoclopramide

수침이 가장 우수한 구토 억제 효과를 나타내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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